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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표준원, 김혜원 여성원장 발탁
산자부, 중앙부처 기술직 여성기관장 최초 발탁 … 특허청 27년간 종사

중앙부처에서 처음으로 기술직 출신 1급 여성 기관장이 탄생했다.

산업자원부는 공석인 기술표준원 원장에 기술직 여성인 특허청 특허심판원 김혜원 심판장(사진)을 발탁했다.

김혜원 원장은 이화여고와 서울대 약학과를 졸업하고 1978년 특허청 5급에 

특채된 이후 27년간 특허 심사․심판 분야에서 종사해왔다.

특허심판원 심판장으로 의약․화학․생명공학 분야 수많은 특허 분쟁을 처리

했으며 특허법원 및 대법원 승소율이 거의 100%에 달해 <동방불패>라는 별명

을 가지고 있다.

특히 1987년 한․미간 특허분쟁이었던 <캡토프릴> 사건은 유명한 일화로 남

아있다. 

산자부는 김혜원 기술표준원장이 여성으로서의 장점과 풍부한 특허심사․심

판 경험을 기표원의 표준․시험․검사 등에 접목시켜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산

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혜원 원장은 본격적으로 여성 1급 기관장 시대를 열었으며, 앞으로 기술직 여성의 고위직 진출을 촉진하

는 도화선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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